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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 7. 31.(금) 09:00 (2026. 7. 31.(금) 조간)

폭염·질식 취약 사업장 
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 집중점검·감독

 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(지청장 연창석)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, 건설·
조선·물류·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
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·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 
  이번 점검·감독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
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｢폭염
안전 5대 기본 수칙｣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.
   * ①시원한 물, ②냉방장치, ③휴식(2시간마다 20분 이상), ④보냉장구 지급, ⑤119 신고

￭ (체감온도 33℃ 이상, 폭염주의보)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 단축

￭ (체감온도 35℃ 이상, 폭염경보)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 옥외 작업 중지

￭ (체감온도 38℃ 이상, 폭염중대경보)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 작업 중지

[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]

  또한,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
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, 맨홀·오폐수처리시설·저장탱크 등 
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｢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*｣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.
   * ➊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, ➋충분한 환기,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

  연창석 지청장은 “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인 
만큼, 사업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폭염으로 질식 
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,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질식 기본 
안전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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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여름철 폭염「온열질환 예방수칙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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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질식사고 예방「3대 안전수칙」


